
성경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라
누가복음 2:41-52

가정예배

02

1	수 많은 무리들 줄지어(은혜의 찬양 292장)

1	 수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2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후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	주 예수 크신 사랑(찬송가 205장)

1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2 	 아침의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3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주시오

4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찬양 

41	�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

이까 하시니

50	�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 읽기   누가복음 2:41-52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곧바로 성년 시절을 말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성장기를 거치셨음을 확증합니다. 

본문은 열두 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룹니다. 모든 유대 남성은 관례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

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모 역시 관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

에 오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가족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

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도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

리를 지어 가며,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따라 이동하는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예수님

이 마리아와,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없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 일이 지나 만

난 예수님은 부모의 걱정과 달리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모습으로 발견됩니

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따라 유대 랍비들과 토론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열두 살의 예수님의 

본문 배경

1

2



1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부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41-49절)

답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해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

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부모는 이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

리 무리를 지어 가며,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따라 이동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

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찾아 보니 성전에서 다른 선생들과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47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라고 말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를 기록하며 열두 살 예

수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2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나요?(52절)

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해설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다

(52절). 이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

든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잠시 그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

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이 놓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

하되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적용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움과 걱정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왜 자신을 찾았는지 반문

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49b절). 여기서 예수님은 하

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지

적, 육체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이

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망설임 없이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말씀 암송

10-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가복음 2장 52절

작곡 이진희


